
가짜석유 유통 조직폭력배 구속
31억원 상당 372만리터 판매 … 1억원 추징에 범죄수익 박탈

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합동수사부장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검사)는 5월30일 수십억원대

의 가짜석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위반)로 조직폭력배 이모(41)씨 등 2명을 구속기

소하고, 달아난 공범 이모(33)씨를 기소중지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인 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대구의 화학공장에 가짜석

유 제조설비를 갖추고 시가 31억원 상당의 유사석유 372만리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사자들에게서 1억1000만원을 추징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

세 등 37억원 상당의 탈루세금을 징수하도록 과세 당국에 통보했다.

범인들은 총책, 바지사장, 원료구입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중간 도매상이 2000리터 플래스틱 탱크

를 설치해 몰고 다니는 자동차만 자신들의 제조설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했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명의상 사장>과 형사 책임을 질 <바지사장>으로 이중 바지사장을 내세워

신분을 숨기고, 바지사장이 구속되면 변호사 비용과 영치금, 여자친구 생활비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구속된 바지사장의 구치소 접견 내역, 영치금 제공자 등을 분석해 배후에 폭력배 이씨가 있는 것을

밝혀내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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